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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무작위로 급속안구움직임(saccadic eye movement, SEM)군과 의식적손가락움직임
(intentional finger movement, IFM) 군으로 구분하여 2주 동안 중재를 실시한 후 숫자외우기 검사와 n-back 검사
를 사용하여 인지기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IFM군의 단기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추
적 검사에서는 군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IFM군의 n-back은 수행시간, 오류횟수, 정확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SEM군의 n-back은 수행시간과 정확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
로 인지기능 향상에는 단일 자극인 SEM보다 대뇌겉질을 광범위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중 자극인 IFM 방법이 
인지기능 향상의 중재 방법으로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인지기능, 손가락 움직임, 급속안구운동, 단기기억, 작업기억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ye movement and intentional finger movement on 
cognitive ability. Normal adult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saccadic eye 
movement(SEM) and intentional finger movement(IFM). After 2 weeks of intervention, Digit span was 
used for short-term memory test and N-back was used for working memory test. As a result, the 
short-term memory of the IFM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and the follow-up test showed 
difference between group. The IFM group's the execution time, the error count and the accuracy rate 
of n-back item showed significant effects over time. The SEM group's the execution time and the 
accuracy of n-back item showed significant effects over time. In conclusion, the IFM method, which 
is a multiple stimulus that can activate the cerebral cortex more extensively than the single stimulus 
SEM, may be more useful as an intervention method of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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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dementia) 질환이 급격히 증가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치매 중 
노인들에게 주로 발병 하는 치매가 아닌 65세 이하 젊은 
대상자들 에게 발생하는 치매를 초로기 치매(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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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 dementia)라 하는데, 2006년 11,606명에서 
2011년에는 23,090명으로 약 199% 증가하였으며[1], 
2016년 치매환자 중 초로기 치매 환자 비율이 9.1%에서 
2017년은 9.7%로 상승하여 해가 갈수록 사회 및 임상적
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2].

치매는 인지 기능 손상과 진행성 행동 이상, 실행 장
애, 언어 장애 등으로 개인 일상생활과 사회적으로 큰 문
제를 가져온다[3]. 초로기 치매는 일반적인 치매와 달리 
젊은 나이에 발병되기 때문에 위의 문제와 더불어 가족
의 부양으로 인한 직·간접적 지출 비용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 수는 적지만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4]. 이처럼 치매는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다. 이러한 치매는 뇌의 기능을 점점 퇴화시켜 인지기능
의 감소를 가져온다. 

인지기능 중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은 단순
히 짧은 시간에 제시된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는 
수동적인 공간(buffer) 이며, 작업기억은 단기 정보 유지
를 넘어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인지적 작업 공간에 
주어진 과제나 목표의 정보를 처리(processing) 및 조작
(operational) 하는 것을 말 한다[5]. 이러한 뇌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 또는 느리게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이 쉽고 편하며 재미를 
느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뇌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 신경계통을 재조직화 
하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 존재하는데[6] 적
절한 외부 자극을 제공한다면 신경가소성을 통한 인지기
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 및 중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눈과의 협응을 통하여 대상자가 원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뇌의 여
러 영역과 상호 정보교환 및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임의 
정교함을 위해 소뇌와 신경 연접을 만든다. 그러므로, 손
가락 움직임과 손가락의 감각들은 뇌 세포 기능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rafton 등[7]은 손가락의 
민첩성을 유지만 해도 뇌 기능 향상이 있으며, 손 움직임
이 증가되면 뇌 영역에 새로운 시냅스 체계가 생성된다
고 하였다. 이렇듯 손의 움직임은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 시켜준다.

Eggermont 등[8]는 손가락 움직임 시 보완운동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 브로카영역, 운동앞겉
질(premotor cortex), 이마앞엽(prefrontal lobe)겉질

이 활성화 된다고 하였으며 이중 이마앞엽겉질은 인지기
능 수행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손가
락 움직임은 인지 영역의 활성화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손가락 움직임은 다양한 운동 조합을 만
들 수 있어 운동체계와 감가체계를 다양하게 자극 할 수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뇌 영역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
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뇌의 이마엽은 수의적인 안구움직임과 기억력, 
주의력, 시지각 능력의 발달에 관여하는 안구영역
(frontal eye field)이 존재하며, 인간은 태어나서 안구 
움직임을 통해 이마엽을 발달시키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마엽의 기능이 감소하여 안구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9]. 안구 움직임에 결손이 발생되면 인지기
능의 감소가 발생되어 정교한 과제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집중력과 지남력의 저하가 발생된다
[10]. 이마엽은 안구 움직임을 통해 복잡한 사고를 처리
하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구 움직임
을 통해서 감각-운동 정보처리와 인지정보 능력이 향상
되어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안구 움직임 중 급속안구움직임(saccadic eye 
movement, SEM)은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는 안구 움
직임 중에서 가장 빠른 안구움직임이며, 감각적이고 반사
적 시각 자극을 제공 한다[10]. 이러한 안구의 움직임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의 정보를 입수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11]. 그러므로 안구의 움직
임은 뇌 변화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자극을 통한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
과 관계가 있으며 어디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적 질환이 없는 젊은 대상자 에게 시각적 
자극을 통한 손 움직임을 적용하여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치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접근성
을 높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려고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안 교정시력이 0.5이상, 손가락과 안구움

직임에 신경학적 병변이 없으며 정신과질환이 없는 20대 
정상 성인 대학생 남녀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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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Characteristics SEM (n=39) IFM (n=36)

Age(years) 23.15(3.84)a 23.64(2.58)
Sex(M : F) 21 : 18 17 : 19

SEM, Saccadic eye movement; IFM, Intentional finger movement. 
aM(SD).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0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실험 연구의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선정 기준
에 맞는 대상들에게 카드 뽑기를 하여 급속안구움직임군
(SEM, n=39)과 의식적손가락움직임군(IFM, n=36)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2.2.1 중재방법 
Fig. 1과 같이 급속안구움직임은 시선을 모니터 중앙

에 5초 동안 고정한 후 무작위 방향 및 순서로 출현하는 
물체를 향해 안구를 빠르게 이동시키게 하였다. 안구움직
임은 Slow(1000 ㎳), Fast(100 ㎳) 두 가지 속도를 무작
위로 사용하였다. 출현 비율은 약 1(Slow) : 2(Fast)로, 
Slow의 총 자극은 303초, Fast의 총 자극은 585초로 
888초 동안 자극을 제시 하였다. 처음 자극 전 5초, 중간 
휴식 5초를 포함하여 총 움직임 제시 시간은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안구움직임 환경 통제는 Stuart 등[12]의 프
로토콜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머리 움직임을 고정한 후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모니터에 나타나는 안구움직임 프로
그램 화면을 주시하게 하였다. 주5일×2주 동안 총 10회 
150분 실시하였다.

Fig. 1. Saccadic eye movement

Fig. 2. Intentional finger movement

Fig. 2처럼 의식적손가락움직임은 모바일 터치패드 
두 대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 한 손가
락 8개를 사용하여 검정 상자가 무작위로 화면에서 내려
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자가 손가락으로 터
치를 하게 하였다. 이것을 15분 동안 실시하였다. 대상자
들은 의식적손가락움직임을 주5일×2주 동안 총 10회 
150분 실시하였다.

2.2.2 측정법 
대상자의 전·후 인지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단

기기억 검사로 숫자 외우기(digit span test), 작업기억 
검사로 n-back test를 실시하였다. Digit span은 웩슬
러의 성인용 지능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에
게 10자리, 15자리 숫자를 한자리씩 모니터 화면에 
2000 ㎳ 동안 나타나게 한 후 화면에 하얀 화면이 나오
면 대상자에게 암기한 숫자를 순서에 맞게 외우게 하여 
“정답개수/제시한 자릿수*100”으로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Fig. 3. The n-back working memory task.

Fig. 3과 같이n-back은 대상자들에게 3가지 조건인 
1-back, 2-back, 3-back으로 시행하였다. 조건의 숫자
가 높아질수록 기억 부하요구량은 증가하게 된다. 측정 
시작 시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수의 덧셈 문제를 각 조건
인 n개를 문제 당 3초간 제시한 후 일의 자리 수를 기억
하게 하고, n+1번째 덧셈 문제부터 제시하는 숫자의 n번
째 뒤의 일의 자리 숫자를 화면에서 터치하게 하였다. 각 
조건에서 총 대상자에게 제시한 문제는 n+10번이었으며 
1-back의 마지막 일의 자리, 2-back의 마지막 제시의 
1번째 뒤와 마지막 일의 자리, 3-back의 마지막 제시의 
2번째 뒤, 1번째 뒤, 마지막 일의 자리 숫자를 터치하게 
하여 총 1-back는 11번의 문제를, 2-back는 12번의 문
제를, 3-back는 13번의 문제를 대상자에게 측정하였다. 
각 조건에서 반응시간, 오류횟수, 정확률(정답개수
/n+10*100)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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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 of Digit span on short-term memory

Variable Group
Time F

(p)Pre Post Follow

Digit span 
10 (%)

SEM 
(n=39) 72.56(25.10)* 85.13(16.36) 88.72(14.54)

Time=.029
(.866)

Group=1.178
(.281)

Group*Time=1.458
(.231)IFM 

(n=36) 85.28(17.48) 92.78(13.65) 90.56(10.40)

Digit span 
15 (%)

SEM 
(n=39) 51.63(15.59) 55.72(16.86) 50.94(14.06)*

Time=9.329
(.000)

Group=1.857
(.177)

Group*Time=6.606
(.002)IFM 

(n=36) 48.32(14.29) 59.99(18.04)#1 61.65(14.90)#2

SEM, Saccadic eye movement; IFM, Intentional finger movement. M(SD). *p<0.05 from between the group 
(#1, p<.05;pre-post), (#2 ,p<.05;pre-follow)

Table 3. The change of 1-back on working memory

Variable Group
Time F

(p)Pre Post Follow

1-Back
time
(sec)

SEM 
(n=39) 17.82(9.16) 14.39(6.13)#1 13.48(5.37)#2

Time=7.799
(.001)

Group=.628
(.431)

Group*Time=1.007
(.370)IFM 

(n=36) 15.80(6.56) 13.61(4.63) 13.53(4.44)

1-Back
error
(time)

SEM 
(n=39) 1.90(5.40) .31(.950) .82(2.65)

Time=3.913
(.024)

Group=.144
(.705)

Group*Time=.221
(.802)IFM 

(n=36) 2.58(6.57) .42(1.71)#1 .67(2.14)

1-Back
accuracy

(%)

SEM 
(n=39) 94.89(16.52) 98.60(3.92) 98.37(4.10)

Time=3.367
(.040)

Group=.162
(.689)

Group*Time=.124
(.884)IFM 

(n=36) 93.44(10.99) 98.48(4.61)#1 98.48(3.44)#2

SEM, Saccadic eye movement; IFM, Intentional finger movement. M(SD). *p<0.05 from between the group 
(#1, p<.05;pre-post), (#2 ,p<.05;pre-follow)

Table 4. The change of 2-back on working memory

Variable Group
Time F

(p)Pre Post Follow

2-Back
time
(sec)

SEM 
(n=39) 32.39(15.90) 29.16(13.77) 28.59(14.71)

Time=8.186
(.001)

Group=1.673
(.200)

Group*Time=1.399
(.253)IFM 

(n=36) 31.50(12.54) 25.99(11.11)#1 22.36(11.42)#2

2-Back
error
(time)

SEM 
(n=39) 12.59(19.07) 8.56(13.56) 10.87(18.23)

Time=3.149
(.046)

Group=.365
(.548)

Group*Time=1.086
(.340)IFM 

(n=36) 12.00(16.40) 8.42(12.46) 6.03(14.69)#2

2-Back
accuracy

(%)

SEM 
(n=39) 78.20(24.38) 85.68(20.32)#1 85.25(18.78)#2

Time=10.868
(.000)

Group=.295
(.589)

Group*Time=1.728
(.181)IFM 

(n=36) 77.55(25.26) 85.42(20.06)#1 92.61(15.14)#2

SEM, Saccadic eye movement; IFM, Intentional finger movement. M(SD). *p<0.05 from between the group 
(#1, p<.05;pre-post), (#2 ,p<.05;pre-follow)



의식적 손가락 움직임이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융합연구 99

Table 5. The change of 3-back on working memory

Variable Group
Time F

(p)Pre Post Follow

3-Back
time
(sec)

SEM 
(n=39) 41.13(18.50) 38.50(19.89) 40.07(19.56)*

Time=4.410
(.016)

Group=1.664
(.201)

Group*Time3.603
(.032)IFM 

(n=36) 40.54(14.53) 35.21(13.39)#1 30.79(13.13)#2

3-Back
error
(time)

SEM 
(n=39) 25.69(15.43)* 18.97(19.43) 17.79(17.06)

Time=.040
(.842)

Group=.051
(.823)

Group*Time=.263
(.610)IFM 

(n=36) 14.58(15.39) 12.21(19.28) 13.33(17.15)

3-Back
accuracy

(%)

SEM 
(n=39) 59.96(23.09)* 69.05(28.05) 74.36(21.57)

Time=.122
(.728)

Group=.016
(.901)

Group*Time=2.225
(.140)IFM 

(n=36) 76.92(20.44) 82.52(23.50) 78.12(24.83)

SEM, Saccadic eye movement; IFM, Intentional finger movement. M(SD). *p<0.05 from between the group 
(#1, p<.05;pre-post), (#2 ,p<.05;pre-follow)

실험 전·후에서 얻은 측정치를 SPSS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전 데이터
가 동질하다면 RM-ANOVA을 동질성을 만족 하지 않으
면 RM-ANCOVA를 사용하여 그룹 간 요소(group: 
SEM vs. IFM), 그룹 내 요소(time: pre, post, follow), 
상호작용(group × time)을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α)
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Digit span
두 군 모두 중재 전 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digit span 15의 IFM군은 중재 전과 후, 중재 전과 추적 
검사에서 유의한 상승을(p<.05), 추적 검사 시점에서 
IFM군이 SEM군 보다 향상됨을 나타냈다(p<.05). 또한, 
digit span 15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 중재 방법이 인지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p<.05). Table 2

3.2 N-back 
3.2.1 1-back
두 군의 반응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를 나타냈으

나 SEM군 만 중재 전과 후, 중재 전과 추적 검사에서 유
의하였다(p<.05). 오류횟수는 추적 검사 전 까지는 감소
를 나타냈지만, IFM군 만 중재 전과 후에서 유의하였다
(p<.05). 정확률은 추적 검사 전 까지는 향상을 나타냈지
만, IFM군 만 중재 전과 후, 중재전과 추적 검사에서 유
의하였다(p<.05). Table 3

3.2.2 2-back
두 군의 반응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으나 

IFM군 만 중재 전과 후, 중재 전과 추적 검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5).  오류횟수는 IFM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중재 전과 추적 검사 시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정확률은 IFM군은 시간이 지
날수록 향상을 나타냈으나, SEM군은 추적 검사에서 중
재 후 보다 약간 감소를 나타냈으며, 두군 모두 중재 전
과 후, 중재 전과 추적 검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
다(p<.05). Table 4

3.2.3 3-back
SEM군의 반응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중재 

전과 후, 중재 전과 추적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p<.05), 군간 비교 시 추적 검사 시점에서 IFM군이 
SEM군 보다 반응시간이 짧아짐을 나타냈다(p<.05). 또
한, 상호작용이 나타나 두 군의 중재 방법이 반응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p<.05). 오류횟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를 정확률은 중재 전 보다 향상을 보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5

4. 고찰 및 결론

초로기치매를 영어로 ‘early onset dementia’, ‘young 
onset dementia’ 혹은 ‘working age dementia’ 로 표
기하며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의미한다. 치매는 
기억, 사고능력,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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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별로 치매의 증상이 다르지는 않지만 초로기치매
는 나이가 젊으며, 가족 부양 등 환자들 마다 각기 다른 
욕구가 있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13]. 초로기치
매는 우울증, 가족 부양부담감이 노인성 치매 보다 현저
히 높고 환자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14,15]. 또한, 초로기치매는 노인성 치
매와 달리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이나 
성격변화가 나타나도 우울증 진단 판정 등 다른 질환으
로 잘못 진단 될 확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사전 예방에 대
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젊은 
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흥미와 간편성, 편리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인간은 출생 후부터 느린 속도의 급속성안구움직임을 
시작하는데 안구움직임은 이마엽 안구영역에서 담당하며 
시지각 능력 발달과 함께 주의력, 기억능력이 발달한다. 
Noiret 등[10]은 안구움직임이 감소하면 안구움직임의 
잠복기가 늘어나 중추신경계 처리시간의 증가를 발생 시
켜 작업에 대한 인지처리 능력을 감소시키며 실행 주의
(executive attention)와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이상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16]. 즉, 안구움
직임의 감소는 인지처리 능력에 문제를 발생 시켜 인지
기능에 관련된 질환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과 상호 작용으로 정교한 움직
임을 만들어내며 손가락 움직임이 증가하면 뇌에 새로운 
시냅스 체계가 형성되어 인지기능에 필요한 영역에 긍정
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각과 손 움직임을 
통해 인지기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흥미롭고 간편한 
운동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급속안구움직임과 의식적손가락움직
임을 적용 하였다. 적용 기간은 대부분 2~12주 등 다양
하게 하는데 본 연구는 Buschkuehl 등[17]의 기간을 참
고하여 2주로 설정하였다. 인지기능 중 단기기억의 변화
는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로, 작업기억의 변
화는 n-back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단기기억 변화를 살펴보면 15개 자릿수
의 IFM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을 보였으며 추적 검사
에서는 군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작업기억 변화는 
n-back 검사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IFM군의 수행 시간, 
오류횟수, 정확도가 중재 전 보다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
었다.  

작업기억과 단기기억은 기능이 중첩되며 단기기억의 
확장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작업기억은 단기기억
과 구분되어진 개념이다[18]. 단기기억은 짧은 순간의 정

보를 단순 저장하는 즉각적인 기억이며 인간의 단순기억 
용량은 7±2라고 하였으며[19], 작업기억체계의 여려 성
분 중 하나 이다. 작업기억은 주어진 정보의 의식적인 처
리과정과 조작이 포함된다. 즉, 정보 처리와 조작이 단일
기억과 다른 요소이다. 

Baddeley[20]는 수정된 다중 작업기억모델 요소로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를 추가하여 장기기억
(long term memory)이 작업기억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작업기억의 정보 유지 및 조작이 단기
기억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기억과 연결되어 학습과 학업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이
유로 시각적 자극을 통한 의식적 손가락 움직임은 급속
안구움직임 보다 작업기억에 영향을 주며 잔존효과도 길
게 발생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Just과 Capenter[22]은 작업기억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을 단기 정보 유지 및 조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활성화 용량이라고 하였다. n-back
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작업기억용량이 높게 요구되는
데 본 연구 결과 IFM군이 SEM군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
났다. 이는 IFM군의 단기기억 증가가 정보 저장량을 증
가시켜 정보 밀도가 커져 작업기억의 수용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Patuzzo 등[23]은 시각 자극으로 피질-피질간 투사
(cortico-cortical projection)에 의해 대뇌겉질이 활성
된다고 하였으며, Eggermont 등[8]는 손가락 움직임 시 
인지기능에 관여하는 운동앞겉질, 이마앞엽겉질이 활성
화 된다고 하였다. Indovina 등[24]은 대뇌의 활성화가 
시각자극만 했을 때나, 손가락 운동만 시켰을 때보다 시
각자극과 손가락 움직임을 동반 했을 때 광범위하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두 군 모두 인지적
인 향상을 나타냈지만 시각자극을 통한 의식적 손가락 
움직임이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의 증가에 더 긍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뇌의 넓은 부위의 활성화와 기능의 효율성은 단일 자
극을 제공 하였을 때 보다 다중 자극을 동시에 제공 하였
을 때 발생한다[2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급속안구 움
직임 보다 시각적 자극을 통한 의식적 손가락의 움직임
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 시켜 인지기능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SEM군과 IFM군 모두 인지기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일 자극 보
다 다중자극이 대뇌겉질의 광범위한 활성화를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IFM 방법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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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령대가 20
대 정상 성인으로 구성 되어 있어 인지기능 손상 중재법
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인지손상을 가진 40∼50대상자로 범위를 넓히
고 다양한 다중자극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인지기능의 유
지 및 향상에 영향을 주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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